
고령화시대의 노동시장 정책

□ 55세 이상 고령자를 위한 일자리가 2010년까지 120만개 더 필

요하다는 전망이 나왔다.

  ○ 이원덕 노동연구원 원장은 30일 「고령화시대의 사회정책 

장기 발전방안」에 관한 토론회에서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

가장 빠른 압축적 고령화의 길을 걸을 것이라고 내다보고 

고령자를 위한 적극적인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다고 강조하

다.

  ○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고령인구의 비율이 2000년 7.2%에 달

해 이미 고령화사회로 접어들었으며, 2019년에는 14.4%로 

고령사회에, 그리고 2030년에는 23.1%에 달해 초고령사회에 

진입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. 이러한 고령화 속도는 세계에

서 가장 빠른 것이다.

  ○ 고령자를 위한 일자리를 보다 많이 만들기 위해서는 연공급 

임금체계의 개선을 통해 기업이 고령자를 조기 퇴출시키려

는 유인을 줄여야 한다. 또한 상위 직급수가 적어서 근속연

수가 길어질수록 일자리수가 줄어드는 피라미드형 조직구조

를 수평적 팀제조직구조로 전환해야 한다.



  ○ 그리고 정년 이후에도 촉탁직, 파트타임근로 등 가교고용

(bridge employment)을 활성화함으로써 고령자의 고용과 생

계안정은 물론 이들의 축적된 경험도 기업을 위해 활용하도

록 해야 한다.

  ○ 이와 함께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교육․훈련, 적극적인 취업

알선, 연령에 따른 차별대우 금지 등도 고령자의 일자리 창

출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제시되었다.


